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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 효율적인 도시철도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는 출발지와 도착지 간 이용 가능한 경로의 
통행수요를 파악이 필수적이다. 수도권 도시철도는 자동요금징수(Automated Fare collection, 
AFC) 시스템을 사용하므로, 사용자의 출발지와 도착지 정보만 나타나 정확한 이용 경로를 알 
수 없다. 반면, 사용자의 스마트 폰 신호에서 생성된 Call Detail Recording(CDR) 데이터는 
승객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승객의 이용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. 하지만, 
모든 도시철도 역사에 통신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지국이 설치된 것은 아니므로 AFC 
데이터보다 수가 적다. 따라서, 본 연구에서는 AFC 데이터와 CDR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
도시철도의 기종점 간 이용 경로별 통행량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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